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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2019-9-14.
루카의 복음. 15,1-32
그때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묵상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정확히 우리들을 뜻하기에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기다라고 계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루카 성인이 쓴 복음의 이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성인들은 계속해서 시도하는 죄인들입니다. 성인들은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폴란드 크라코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교황님, ‘항상 위를 향해 움직이려고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황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도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 넘어지고 맙니다.’ 등반가들이 등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가사의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등반의 예술 속에, 그대가 실패해서 떨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네. 그 떨어진 그 상태로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네.‘ 그대가 약하다면, 그대가 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깨서는 당신에게 팔을 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는 역경을 언제나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패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회는 우리를 하느님께 데려갈 것입니다. 예술의 업적은 대개 오랜 기간의 인내로서의 결실입니다. 기술자들은 그들의 계산을 많은 시간 반복합니다. 작가들은 그들이 썼던 것을 다시 쓰는 작업을 20번도 넘게 합니다. 조각가들은 그들이 작업에 스로 만족할 때까지 많은 시간 시도합니다. 우리가 밤에 양심 성찰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에 용서를 청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 날 벌어질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매 시간 즐거워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 오시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즉, 매일 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성찰하는 것을 보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매일 밤 양심 성찰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당신 아드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일어나 거룩함을 향한 저의 투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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